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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simulation education integrated with 

problem based learning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on paramedic students.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48 students. Pre and post design wit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was assigned.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the one week education for 4 weeks(4 sessions in total) 

with 90 minutes for each session. The control group received a regular skill training curriculum.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improvement of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eference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simulation education with scenario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in paramedic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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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의 의료 환경은 대상

자의 안전과 동시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의 질

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1]. 이러

한 사회적 요구는 전문 의료인을 목표로 하고 있

는 보건계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 기술, 태

도 및 판단 등의 다양한 자질을 연마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2]. 비판적 사고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으로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부

응하여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3]. 

또한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바람직한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다는 행위결과와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의미한다[4]. 선행연구를 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 스트레스 및 대인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5],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습득과 임상수행능력 향상, 창의적

인 문제 해결능력 배양 등 다방면에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교수자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자 중심의 문제기반학습

과 시뮬레이션 교육이 대두되었다[7,8]. 문제기반

학습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신속, 정확하게 적

응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방법 중의 하나로[8]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책임감, 자율성을 배양하

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특히 문

제기반학습에서 시나리오의 활용을 통해 실제 임

상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다룸으로 상황에 적절

한 현실감을 제공하고[10],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

해 실제 임상상황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어 이

는 학생들의 술기 및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 교육 

중 이루어지는 디브리핑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논

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촉진시키고 주요한 직

무수행 능력 중 하나로서 전문가를 교육하는 교과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는 비판적 사고와

[11] 학습 동기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자기효능

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문제기반학습 연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Simu‐
lation intergrated with problem based lear‐
ning, 이하 SIM-PBL)은 시뮬레이션 교육과 문제

기반학습을 접목한 새로운 교육방법이다. SIM- 

PBL를 이용하여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에서는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12]. 그러나 효과를 확인하는 결과변수가 다양하

지 않고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7,8] 병원 전 상황과 병원 응급

의료체계에서 보건의료인으로써의 전문적인 역량

을 쌓아가야 하는 응급구조과 학생을 대상으로 

SIM-PBL을 적용하여 교육성과를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실 상황과 관련된 배설장애, 투약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SIM-PBL 프로

그램을 적용하고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SIM-PBL을 교과과정에 도입하여 응

급구조과 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함이며 이를 통하여 전

문 응급구조사가 갖추어야 할 비판적 사고와 자기

효능감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비판적 사고성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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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정도를 알아본다.

2)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변화를 파악한다.

3)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효

능감 변화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환자를 위한 감염관리와 투약관

리’와 관련된 주제로 SIM-PBL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시차설계를 적용

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실험군에게는 기존의 응급

환자관리학 실습 10시간중 6시간을 SIM-PBL 교

육을 대체하여 시행하였고, 대조군은 이론 수업 

후 정맥주사와 도뇨, 관장 시뮬레이터를 통한 조

별 실습만을 제공하였다. 중재의 확산을 막기 위

해 대조군 자료수집을 먼저 시행하였고 후에 실험

군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11월 1일 까지 총 4

주간이었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 D시에 위치한 일개 대학

의 응급구조과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였고 실험군 대조군은 연구자가 편의로 정하

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총 4회의 실습 참여를 

기준으로 한번이라도 빠진 학생은 자료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프로그램을 시

행하기 1주 전에 구조화된 질문지로 일반적 사항

과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시행 후 1주일 내에 일반적 

사항을 제외한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

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동의

를 구한 후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자기기입식

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자료 중 누락이 된 항목은 

없었으며 48부 모두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실습에 앞서 

SIM-PBL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1) 연구 중재

(1) 대조군 중재: 기존 응급환자관리 투약 및 

배설 관리 실습 교육

투약과 배설 관리에 대한 이론 수업 후 술기에 

대한 영상자료를 시청하였으며 이후 투약과 배설관

리 실습을 2주씩 실시하였다. 정맥주사모형(LM- 

028, Koken, Japan)과 근육주사모형 (IT301, 

Hames, Korea)을 이용하여 투약관리 실습을 실시

하였고 남성도뇨모형(60151, L&T, UK), 여성도뇨

모형(FCT-2400, Hames, Korea)과 관장모형

(LM068, Koken, Japan)을 이용하여 배설관리 술

기실습을 2주씩 총 4주 실시하였다. 6명씩 4개조로 

나누어 1회 90분씩 총 4회의 실습을 진행하였다.

(2) 실험군 중재: 응급실 상황 시나리오 기반 

SIM-PBL 프로그램

실험군은 응급환자관리학 투약 및 배설관리에 

대한 이론 수업 후 계획된 실습 교육 총 10시간 중 

6시간을 SIM-PBL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였다. 주 

1회 90분으로 총 4회 실시되었으며 2회는 투약관

리를 주제로, 2회는 배설관리를 주제로 시행되었

으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은 문제중심과

정, 시뮬레이션 과정, 디브리핑 과정으로 구성되

었다. 

본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Park[11]의 연구를 토대로 재구성 후 적용하였다. 

문제 기반학습은 소그룹별 수업을 전제로 학생들

에게 임상에서 접하게 될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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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ocess Item Contents
Time
(min)

1 PBL

Case
presentation

Excretion 
Disorder

- 1 Scenario created by individual
(Urination and defecation disorder Situation)

- Adopted 2 Scenario  
- Role sharing 

10 

Medication

- 1 Scenario created by individual  
(Drug Administer by  Injection situation: IV†, IM‡) 

- Adopted 2 Scenario  
- Role sharing 

Practice

Excretion 
Disorder

- Action plan and question create
- Role performance list creating 
- Watching DVD§(skill training)
- Technique Demonstration and Skill training

30

Medication

2 Simulation

Excretion 
Disorder - Simulation by Scenario

(Emergency Room environment)
30

Medication

3 Debriefing - Questionnaire and Answer/discussing 20

*SIM-PBL: Simulation integrated with problem based learning, †IV: Intravenous, ‡IM: Intramuscular
§DVD: Digital versatile disk 

Tab1e 1. SIM-PBL* process 

스스로가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 기술을 습득한 뒤 유사한 문제상황 직

면시 대처 가능하도록 임상 추론 능력을 개발하고 

자율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

이다[12]. 먼저 학생들에게 시나리오에 대한 기본

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실험군을 6명씩 4개의 조

를 이루어 각 조별로 토의를 통해 시나리오 상황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세우게 하였다. 응급실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로 가

상하여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고 조원 1

명당 1개의 상황 시나리오를 작성케 하였으며 조 

원간 토의를 통해 중복되는 부분은 수정을 통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별로 상황별 시나리오를 2개 이상 수행하도록 

하였다. 시나리오는 배설장애와 투약상황을 가상

하였고 내용에 있어서 조별 중복된 부분은 따로 

수정하지 않았다. 배설 장애 및 기타 질환으로 인

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를 처치하는 상황을 가

상하였고 SimMan(Laerdal, USA)을 이용하여 기

본적인 의사소통과 활력증상 측정을 하고 투약 과

정과 배설관리 과정에 이용하는 술기는 정맥주사 

및 근육주사 모형과 도뇨 및 관장 모형을 이용하

였다. 조별 역할 분담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으

며 수행연습은 각 조별로 수행하게 한 다음 팀별 

시뮬레이션 상황을 진행하고 평가하였다. 디브리

핑을 위하여 연구자가 조별로 특징적인 사항을 메

모하였고, 각 조원들 모두 관찰한 바를 적어 발표

를 하도록 하였다. 디브리핑 과정에서 팀별 상호

간 수행경험에 대해 느낀점을 발표하였고 술기에 

대한 정확성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

을 가졌다. ‘응급실 상황 시나리오 과정을 수행하

면서 느낀점은 무엇인가?’ ‘실제 임상에서 응급구

조사로서 근무한다면 시나리오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시나리오 기반 임상술기과정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

가?’를 질문지를 통하여 질문하였고 각자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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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Experimental
(n=24)

Control(n=24)
x2 p

Mean±SD(%) Mean±SD(%)

Age(year) 21.42±0.26 21.71±1.37 -0.770 .440

Gender Male 12 (25.0) 11 (22.9) 0.830 .770

Academic high school Yes 12 (25.0) 17 (35.4) 2.180 .140

Dormitory Yes 12 (25.0) 16 (33.3) 1.370 .240

Satisfaction of specialize major Yes 17 (35.4) 18 (37.5) 0.110 .750

Religion Yes 15 (31.3) 11 (22.9) 1.340 .250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8)

을 적어 조별 발표를 통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

록 하였다. 조원 모두가 발표할 수 있도록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였다. 1회 진행시간은 총 90분이 소

요되었다<Table 1>.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 7문항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알아보는 20

문항,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24문항이었다. 구체

적인 연구도구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비판적 사고성향

Park[13]이 개발한 도구로 지적열정과 건전한 

회의성, 지적정직, 신중성, 객관성으로 하위영역

을 이루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

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hronbach's α

=.73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

=.800이었다.

(2) 자기효능감 

Kim과 Cha[14]가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

도를 사용하였으며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

제난이도 선호 등 3가지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

한다. 개발당시 Chronbach's α=.860~.930이었

고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880이었다.

4. 분석방법

SPSS 통계프로그램(ver 18.0)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학적 특성, 비

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은 하위영역별로 실

수 및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고 동

질성 검정은 χ2-test와 t-test를 이용하였다. 대

조군과 실험군의 차이검정은 unpaired t-test로, 

두군 간의 중재 전후 차이는 paired t-test로 검

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세였고 남자가 23명

(47.9%)이었으며 인문계열 출신이 29명(60.4%)이

었다. 기숙사 거주자가 28명(58.3%)이었으며, 학

과만족도는 만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5명

(72.9%)이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인

원은 26명(54.2%)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

구학적 특성,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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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xperimental(n=24) Control(n=24)

t* p
Mean±SD Mean±S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llectual compassion/sound skepticism 20.42±1.47 20.13±1.57 0.660 .501

Intellectual honesty 18.75±1.62 18.91±2.21 -0.300 .770

Prudence 11.67±1.31 12.46±1.56 -0.910 .060

Objectivity 8.63±1.38 8.54±0.98 0.240 .810

Self efficacy 

Self-confidence 21.13±1.57 21.21±1.79 -0.170 .870

Self –regulatory efficacy 40.83±1.58 41.04±2.05 -0.390 .700

Task difficulty preference 18.46±1.25 18.33±1.58 0.300 .760

*
t: unpaired t-test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efficacy                  (N=48)

Characteristics Min Max Mean±S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llectual compassion/sound skepticism 18 24 20.27±1.51

Intellectual honesty 15 23 18.83±1.92

Prudence 10 16 12.06±1.48

Objectivity 7 12 8.58±1.18

Total 54 67 59.75±3.22

Self efficacy 

Self-confidence 18 24 21.17±1.67

Self–regulatory efficacy 38 45 40.94±1.81

Task difficulty preference 16 22 18.40±1.41

Total 75 87 80.50±2.65

Table 4.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efficacy of subjects                           (N=48)

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

효능감 정도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는 최저 54점, 

최고 67점으로 평균 59.75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요인별 평균은 지적 열정과 건전한 회의성에

서 20.27점, 지적 정직은 18.83점, 신중성 12.06

점, 객관성 8.58점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정

도는 최저 75점, 최고 87점으로 평균 80.50점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자신감

이 21.17점이었고 자기조절 효능감이 40.94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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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re Post

t§ p
Difference
(Post-pre)

t‖ p
Mean±SD Mean±SD

Intellectual compassion 
/sound skepticism

†Exp 20.42±1.47 21.58±1.41 5.940 .000 1.17±0.96
3.120 .003

‡Cont 20.12±1.57 20.29±1.16 -0.660 .520 0.17±1.24

Intellectual honesty

†Exp 18.75±1.62 19.25±1.36 -1.730 .100 1.41±1.41
1.050 .300

‡Cont 18.91±2.21 19.04±1.92 -0.590 .560 1.03±1.03

Prudence

†Exp 11.67±1.30 12.79±1.35 -5.820 .000 0.95±0.95
3.140 .003

‡Cont 12.45±1.56 12.50±1.25 -0.150 .890 1.40±1.40

Objectivity

†Exp 8.63±1.38 9.13±1.48 -2.940 .007 0.50±0.83
0.520 .600

‡Cont 8.54±0.98 8.92±0.97 -2.230 .004 0.38±0.82

*SIM-PBL: Simulation intergrated with problem based learning, †Exe: Experimental group(n=24)
‡Cont: Control group(n=24), §t: paired t-test, ‖t: unpaired t-test

Table 5. Effect of SIM-PBL* program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48)

　Variables
Pre Post

t§ p
Difference
(Post-pre)

t‖ p
Mean±SD Mean±SD

Self-confidence

†Exp 21.13±1.57 22.08±1.38 -8.210 .001 1.21±0.81
2.950 .005

‡Cont 21.21±1.79 21.63±1.50 -1.860 .080 0.42±1.10

Self–regulatory efficacy
†Exp 40.83±1.58 41.54±1.56 -3.090 .005 0.71±1.12

1.080 .290
‡Cont 41.04±2.05 41.42±2.24 -1.810 .080 0.38±1.01

Task difficulty preference

†Exp 18.46±1.25 19.21±1.35 -4.340 .001 0.75±0.81
1.100 .280

‡Cont 18.33±1.58 18.83±1.61 -3.390 .003 0.50±0.72

*SIM-PBL: Simulation intergrated with problem based learning, †Exe: Experimental group (n=24)
‡Cont: Control group (n=24), §t: paired t-test, ‖t: unpaired t-test

Table 6. Effect of SIM-PBL program on self efficacy                                     (N=48)

제난이도 선호가 18.40점이었다<Table 4>.

3. SIM-PBL 프로그램 시행 여부에 따

른 비판적 사고성향의 변화

본 중재 후 비판적 사고성향 하위 영역중 지적

열정과 건전한 회의성에서 실험군이 20.42점에서 

21.58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1), 대조

군에서는 변화를 보이지 않아 중재 전후 두군 간 

차이값 비교에서는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p

<.010). 신중성에서는 실험군에서 11.67점에서 

12.79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1), 대조

군에서는 변화를 보이지 않아 중재 전후 차이값 

비교에서 두군 간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010). 

객관성에서는 실험군이 8.63점에서 9.13점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고(p<.010), 대조군에서도 8.57

점에서 8.92점으로 증가하여 유의한 변화를 보였

으나(p<.050), 중재 전후 두군 간 차이값 비교에

서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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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IM-PBL 프로그램 시행 여부에 따

른 자기효능감의 변화

본 중재 후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살펴보면 하위

영역인 자신감에서 실험군이 21.13점에서 22.08점

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p<.001). 대조군에서

도 21.21점에서 21.63점으로 약간 상승 했으나, 

두군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80). 자기조절 효능감에서는 40.83점에서 

41.54점으로 실험군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p

<.010). 대조군에서도 41.04점에서 41.42점으로 

약간 상승했으나, 두군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p=.080). 과제난이도 선호에

서는 18.46점에서 19.21점으로 실험군에서 유의하

게 향상되었고(p<.001), 대조군에서도 18.33점에

서 18.83점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지만(p<.010) 

두군 간 차이값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6>. 

Ⅳ. 고  찰

복잡하고 다양해진 의료 환경의 변화는 인간의 

기본권을 우선시하게 되고 이는 임상실무 능력 향

상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다

양한 실무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술기능력 배

양에 어려움이 있다[7]. 이러한 의료교육 현장의 

현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 교육방법들이 

모색되었고 그 하나의 해결책으로 대두된 것이 시

뮬레이션 교육이다. 시뮬레이션 교육은 의료교육

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학생들이 직접적

인 참여가 어려운 현장실습을 직접 시뮬레이터를 

대상으로 적절한 수행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디

브리핑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임상에서의 문제해

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며[7] 이는 자아

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이다. 여러 연구에서 시뮬

레이션 교육은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고 임상 상황

에 대한 통찰력과 추론능력, 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문제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고[15-18] 문제기반학습 또한 일방적으로 주입

식으로 이루어지는 강의형태의 수업방식 보다 학

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더욱 향상시키고[19] 임상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는[20] 연구 결과들을 토대

로 SIM-PBL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임상수행

능력 향상시키며 이를 통한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생들은  문제기반학

습을 통해 문제 상황에 노출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접하고 스스로가 문제에 대

한 가설을 세우고 해결을 위한 소그룹 활동을 통

해 리더쉽과 팀워크, 의사소통의 기술을 활용하게 

되며[20,21] 이는 시뮬레이션 교육과정에 자연스

럽게 녹아들어 임상 수행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22]. 따라서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

생들에게 응급환자관리학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술

기교육을 문제해결학습과 연계한 시뮬레이션 교육 

즉 SIM-PBL을 시행하고 전통적인 술기수업을 실

시한 군과 비교하여 SIM-PBL이 비판적 사고성향

과 자기효능감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59.75점으로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

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나타난 Kim[6]과 Ko[23]의 

연구에서의 62.59점과 64.53점에 비해 비교적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정도는 80.57점

으로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는 91.95점에 비해[6]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교과과정 운용에서 간

호학과가 응급구조과보다 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습에 노출되는 시간

이 많고 응급의료센터가 임상현장 실습경험의 대

부분인 응급구조과에 비해 다양한 임상현장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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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므로 임상 술기나 실습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SIM-PBL 교육을 받은 실

험군이 비판적 사고성향 4가지 하위영역 중 지적

정직을 제외한 지적열정과 건전한 회의성, 신중성, 

객관성 등 3개영역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

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

을 증진시킴을 보여준 연구들[7,15,24]을 지지하

였고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실제 환자

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실습환경 속

에서 반복적인 실습을 할 수 있는 관계로 임상 술

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SIM-PBL을 

교육받음으로 인해서 임상실습수기에 대한 학생들

의 불안감과 실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효

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임상

실습에 대한 흥미와 비판적 사고능력을 증진시켜 

학생들의 현장처치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

육으로 활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7]. 본 연구에

서 자기효능감에서는 3가지 하위영역 중 자신감 

영역에서 실험군이 유의하게 향상됨을 보여주었고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 영역에서도 

대조군에 비하여 향상된 값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통적인 임상술기 수업보다 

SIM-PBL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향후 다양한 실습을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에서 활용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이 시뮬레이션 교육과 자아효능감 상호

간에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2,25,26], 학생들에 의해 지각된 자신감은 객관

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해석을 하고 있어[7] 이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그렇지만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

은 상호 정적 연관성을 가지며 비판적 사고경향이 

강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여러 

연구결과들[6,27]로 볼 때 SIM-PBL program은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경향과 자기효능

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의 3개의 하부 항목 중 자신감

을 제외한 두 개의 항목은 기존의 임상술기 교육

과정과 변화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SIM-PBL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향상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준 걸

로 보아[2,22] 추후 다양한 대상자와 주제를 가지

고 SIM-PBL을 적용한 후 자기효능감을 결과변수

로 포함시켜 프로그램 효과확인을 하는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PBL-SIM은 문제기반학습과 시뮬레이션 교육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각각의 교육방법이 가지는 단

점을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이를 결합한 것으로 이

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에 긍

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에 다른 교과

목에도 적용하여 반복연구를 통한 효과검증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와 임상 스트레스 등 다각

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대

상으로 ‘응급실 상황에서의 배설장애와 투약관리’

라는 주제로 문제기반 학습 연계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고 프로그램이 응

급구조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

해 SIM-PBL은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인 교육방법 임

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SIM-PBL 교육을 실시

한 후 ‘이론과 실습을 따로 할 때보다 훨씬 흥미로

왔다’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실제처럼 환자와 대화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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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긴장감이 있었다’ ‘병원실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임상실습이 기대된다’ 등 만족감을 표현

했다. 이를 계기로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제한되는 

술기교육과 전통적인 강의수업에서 오는 현실감의 

제한을 극복하는데 SIM-PBL교육 프로그램이 효

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기

초자료가 되어 응급구조과의 다양한 교과과정에도 

SIM-PBL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향후 임

상을 경험하는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기효능감, 임상술기 및 전문적 지식 연

마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일개대학의 응급구조과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에는 무리가 있으며 비판적 사고경향과 자기효능

감이 교육 중재 대상자 별로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다양한 기간과 중

재대상의 크기를 적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시뮬

레이션과 문제기반학습을 활용한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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